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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, 사찰, 성당 등 종교기관과 
함께 만들어 갑니다. 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
나 기사거리가  있으면  이메일 (info@townnewsusa.
com) 또는 전화 (714-530 -1367) 로 알려주세요.  

종교

특별 새벽부흥회
은혜한인교회

은혜한인교회(담임목사 한기홍, 1645 W. 

Valencia D.r, Fullerton, CA 92833)가 고난주간 

특별 새벽부흥회를 3월 29일(월)부터 4월 3일 

(토)까지 이 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개최한다. 

시간은 3월 29일~4월 2일은 오전 5시 30분, 마

지막 날인 4월 3일은 오전 6시부터이다.

한기홍 목사가 강사로 나서‘예수 나를 위하

여’라는 주제로 새벽부흥회를 이끈다.

이 행사는 은혜한인교회 홈페이지(www.

gracemi.com)를 통해서도 중계된다.

한편 오렌지카운티 교회연합는 오는 4월 4일 

오전 5시 30부터 은혜한인교회 비전 본당에서 

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린다.

▶ 문의: (714) 446-6200

유년부 동역자 청빙
어바인 베델교회

어바인 베델교회(담임목사 김한요, 18700 

Harvard Ave., Irvine, CA 92612)가 유년부 동

역자를 청빈한다.

자격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중언어(한/ 

영) 사용 가능한 자로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 

경험(최소 3년)이 있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

사역할 수 있는 자이다.

제출 서류는 영문 이력서, 본인 및 가족 소개

서(사진 포함), 대학원 졸업증명서, 영상 설교 2

편(링크 또는 파일 제출), 추천서 등이다. 

▶ 문의: pauljeong@bkc.org, jinahyi@bkc.org

탈리다 쿰(마르 5,21-43)

“소녀야, 어서 일어나거라.”

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죽은 소녀

를 다시 살리신 장면은 아주 극적입

니다. 사람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믿

었습니다.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 없

는‘예수’라 해도 죽은 자는 어찌할 

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그

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소녀의 아버

지에게 그저“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

하여라.”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

고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소녀를 살

려 주셨습니다.

예수님의 기적은 그저 놀랍기만 합

니다. 마귀에게 호령하시니 마귀가 

도망치며 바다에게 명하시니까 바다

가 잠잠해집니다. 12년 동안 하혈증

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단지 예수님

의 옷을 만졌을 뿐인데 병이 나았습

니다. 자연 법칙으로는 도저히 납득

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

마디로 일어납니다. 여기서 중요한 

것은 예수야말로 실로 생사를 주관

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.

하느님은 본래 생명을 창조하셨습

니다.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 속해 있

으며 하느님 안에는 언제나 살아 있

는 생명이 있습니다. 세상을 창조하

실 때도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

으셨습니다. 다만 인간의 범죄로 인

하여 세상에 죽음이 왔습니다. 따라

서 생명이 하느님의 작품이라면 죽

음은 인간의 작품입니다. 그런데 오

늘 1독서에 보면 악마의 시기 때문에 

세상에 죽음이 왔다고 전합니다.

죽음은 실로 악마의 시기의 결과요 

또한 인간 범죄의 결과입니다. 그리

고 한번 죄에 떨어진 인간은 영원히 

구제불능이었습니다. 인간은 이처럼 

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

그러나 다시 소생 할 수 있는 문은 영

원히 닫아 버렸습니다. 인간은 그래

서 죽음이 얼마나 큰 절망인 줄도 모

르면서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. 

세상은 이제 단 1%의 희망도 없었

습니다. 악마의 승리는 아무도 꺾을 

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하느님께서 

창조하신 생명이 악마의 세력으로 

인해 영원히 죽어 있을 수는 없었습

니다. 여기서‘새로운 창조’가 이루

어졌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

도의 강생입니다. 하느님의 아들이

신 그분은 실로 세상을 죄와 고통과 

병과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

니다. 그래서 기세가 당당하던 죽음

의 세력은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

꿇게 되었습니다.

이제 인간의 미래에 절망은 없습니

다. 아무리 죄가 크고 또 그 죄가 아

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 앞에는 항상 

희망이 있습니다. 어떤 시련과 고통

도 마찬가지요 죽음 역시 마찬가집

니다. 거기가 지옥만 아니라면 세상

은 희망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항시 

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. 그

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걱정

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.

사실,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

니다. 믿음은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

밝혀 주며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

채워 줍니다.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

이요 무엇이나 가능하신 분인데 우

리는 단지 믿음이라는 신앙을 통하

여 하느님의 능력을 만납니다. 

오늘 복음에 나오는 회당장은 그 

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요 또한 

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. 그

리고 그만한 사람이 예수라는 어정

쩡한 시골 사람 앞에 와서 통사정을 

한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었

습니다. 그러나 회당장은 딸을 위해

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. 사람들이 

찾아와서 딸이 이젠 죽었으니 다 틀

렸다고 전했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

대로 믿었습니다. 완전한 절망 속에

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. 그래서 그

는 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.

하혈증을 가진 여자도 마찬가집니

다. 병 자체도 어디다 드러내 놓고 말

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병이었고 또 

무려 12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가산

만 탕진했던 여자였습니다. 세상에 

희망이 없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

의 소문을 듣고는 체면 불구하고 그

에게 다가가 옷을 만집니다. 자기 분

수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는 어

려우니까 염치 불구하고 옷이라도 

만져 봅니다. 그렇게만 해도 병이 나

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그래

서 그녀는 치유받았습니다.

우리가 고통과 죄와 여러 가지 질곡

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

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

신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. 믿

지는 않고 걱정만 많으며 매달리기

도 전에 실망부터 합니다. 그러니까 

삶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. 따라서 예

수님의 말씀대로 걱정하지 말고 믿

어야 합니다. 믿으면 언제 어느 때고 

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.

“탈리다 쿰.”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

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.

 -강길웅 신부-


